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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묘지는 여러 사람이 함께 묻

혀 있는 장소입니다. 그림에는 우리나

라의 공동묘지와는 좀 다르게 생긴, 돌로 만

들어진 서양식 무덤들이 많이 보입니다. 유럽에

서 흔히 볼 수 있는 공동묘지로 답답하다고 생각될 만

큼 무덤들이 빽빽이, 그리고 어수선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몇

몇 무덤에는 화초나 꽃들이 심어져 있기도 합니다. 

무덤과 짙은 어둠이 가득한 하늘 사이에는 담이 있는데, 이는 언젠가 우리

의 삶이 죽음이라는 벽에 가로막힐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덤의 모양은 다양

한데, 십자가가 세워진 무덤은 그리스도인의 무덤임을, 그렇지 않은 것은 일반 사람의 무

덤임을 가리킵니다. 작가는 이를 통해 죽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묘비도 누구나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묘

비가 크건 작건, 위대한 사람으로 살았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든,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하

느님의 손에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덤에 세워진 십자가나 심어진 화초나 꽃들은 희망을

의미하며,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덤(죽음)이 인간의 끝∙종착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무덤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새 삶을 시작하기 때문

입니다. ‘우리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1코린 15, 51-57)라는 말은,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변화된 새 모습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해 줍니다. 또한‘나팔이 울리면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우리가 부활할 것임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려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덤의 십자가들

은 하늘을 가리키는 화살표나 이정표처럼 보이는데, 이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창조주 하느님의 품

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듯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고향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안식처

이시니 말입니다. 

그림 중앙을 살펴보면 커다란 그림자가 묘지를 덮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지

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나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은 착각

을 하게 만드는데, 우리 자신도 죽음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듯합니다. 우리 모

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사실 죽음이라는 말이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알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가족이나 친지, 친구를 하늘 나라로 떠나보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죽음

을 잘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조상님들과 친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위령 성월에는 그분들이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바

라며 기도를 바칩시다.

지거 쾨더, <공동묘지>, 캔버스에 유채

- 2008년 11월호「가톨릭 디다케」‘그림 보고 교리 보고’(글∙김남철 바르톨로메오 신부) 참조
※ 퍼즐 그림은「가톨릭 디다케」홈페이지(http://didache.eduseoul.or.kr →자료방→디다케 자료방)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